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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때리다 지쳤다!”
6월18일 첫 공판서 흉기사용 및 계획적 범행은 부인 … 보석허가 요청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청계산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폭

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흉기로 때렸거나 폭행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김승연 회장은 6월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서 검찰이 “1차 폭행장소인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느냐”고 묻자 “가볍게 쥐어박았다”고 말

했다.

또 “아들을 폭행했다고 거짓말한 조모씨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청담동에 조폭 두목인 오모씨라는 

<제3자>가 끼어드는 것도 마땅치 않아 <조용한 곳>으로 사건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청계산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어떻게 했느냐는 검찰 신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때렸다. 복싱에서처

럼 <아구를 여러 번 돌렸다>는 거다”며 “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폭행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리고 서울 북창동의 모 주점으로 이동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아들을 때린 장본인을 데려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데려오길래 주점 사장의 뺨을 몇번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아들을 때린 윤모씨를 결국 주점 사장이 데려오자 아들한테 <빚진만큼 갚아라>고 폭행하게 했

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승연 회장은 청계산 폭행 현장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이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 범행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계산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행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맨 처음에는 “쇠파이프로 머리통을 때렸다”고 말

했다가 “때리지 않고 겁만 주었다”며 진술을 바꿨다.

또 “전기충격기를 쓰지 않았으며 위협을 하려는 뜻에서 피해자들 얼굴에 경광등을 갖다 댄 적은 있다”고 말

했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이 계획 아래 범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폭행현장에 나온 조폭 두목 오모씨와의 관

계, 청계산이라는 장소를 정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오씨는 현장에서 처음 본 인물이며 청계산이라는 장소를 내가 정하지 않았고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한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 신문에 앞서 김스연 회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또한 한화가 사우디측과 6월말께 6조-7조원 상당의 석유개발 합작사

업 계약체결을 하는데 김승연 회장의 신병이 자유로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이름 일부를 수정하고 감금 피해자 일부를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다른 피고

인들과 김승연 회장의 신문을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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